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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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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침대 1등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의 

효능 
효과

숯보료Q : W 15300 × D   2030 × H 

숯보료SS : W 1000 × D 2000 × H 90

숙면이 보약입니다.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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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뭣꼬, 현대미술로의 적용 ‘샘’ 

단순한 사물로 볼 때는 설명이 전혀 

필요치 않은 물건이지만, 이것을 하나

의 미술품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난해한 작품이 있다. 프랑스 태생의 작

가 마르셀 뒤샹(Henri-Robert-Marcel 

Duchamp, 1887-196)의 〈샘 Fountain, 

1917〉이다. 남성용 소변기를 방향만 바

꾸어 전시해 놓고 그 테두리에 R.Mutt라

는 알 수 없는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 사

실 Mutt는 그 당시 위생 설비 제조업체

였던 ‘Mott Iron Work’라는 회사의 이

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뒤샹은 원래 이 

이름을 생각했다가 사람들에게 보다 친

숙했던 그 당시 미국의 신문 만화 ‘머트

와 제프’(Mutt and Jeff)에서 착안하여 

R.Mutt로 바꾸었다고 한다.

‘레디메이드’(ready-made)로 흔히 

불리우는 이러한 형태의 작업은 간단히 

말하자면, 실제적 사용을 위해서 대량 생

산된 기성품 같은 것들을 조형예술 작품

으로 그 의미를 전환하여 사람들에게 보

여 주는 것을 말한다. 미술사에서는 마르

셀 뒤샹이 처음 시도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는 기성품

은 그 특정한 의미가 대상에 매우 견고

하게 밀착되어 있다. 가령, 자전거 바퀴

는 둥글고 튼튼해서 탈 것의 용도로 적합

하게 되어 있는 그 어떤 실용적인 물건이

며, 가지가 비쭉비쭉하게 사방으로 뻗은 

나무처럼 생긴 와인병 걸이 역시 병들을 

걸어두는 용도일 뿐, 일상에서 그 이외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레디메이드 예술은 

대량 생산된 기성품들의 원래적 의미를 

떼내고 해체하여, 어떤 다른 상황 속에 

배치함으로써 그 대상, 즉 오브제가 가진 

조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일종의 예술적 체험을 환기한다.

자전거 바퀴를 떼내어 전시장에 걸어 

두면 작품이 되고, 주방 소품을 전시장에 

가져다 놓아도 작품이고, 변기가 전시장

에 놓이면 역시 예술작품이 된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사실, 〈샘〉에서 일상 생활의 목적을 위

해 만들어진 어떤 도구라는 기성의 선입

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오브제 그 자

체가 가진 조형적 형태만을 찬찬히 살펴

본다면, 유려하고 부드러운 곡선미를 가

진 아름다운 물체로 보이기도 한다. 반짝

이는 표면의 재질감과 풍부한 양감 또한 

기존의 예술 작품, 조각 작품들이 지녔던 

미적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미술의 여러 개념들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

히 난해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이게 뭐

지?(What is This?) 이것은 과연 예술작

품일까? 그렇다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과 미는 여전히 유의미한 연관을 지

니는가? 또 예술가와 예술의 관계는 어

떤가? 미술대중은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뒤섞인 지점에서 혼란스러울 뿐이다.

뒤샹은 1917년 봄 뉴욕에서 개최된 

‘독립 예술가 협회’의 전시에 〈샘〉을 제

출하였다. 당시 뒤샹은 협회의 회원으로 

있었고, 협회의 규정상 회원이 제출된 작

품을 거절하여 반환할 수는 없었기에, 일

단 접수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전시되

지는 않았다. 다른 회원들 간에 벌어진 

토론에서 ‘이것은 예술작품이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

시회 기간 동안 이 작품은 칸막이로 가려

져 있었기에, 실제로 관람객이 감상할 수

는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작품 

원본의 이미지는 사진작가 스티글리츠

(Alfred Stieglitz, 1864-1946)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런데 2004년에 터너상 시상식에

서 영국의 미술 전문가 500인이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

로 뒤샹의 〈샘〉이 1위로 선정되었다. 2

위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Les 

Demoiselles d’Avignon, 1907)〉, 3위가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두 폭 성상화 

Marilyn Diptych, 1962〉였다. 비록 당시

에는 전시에서 배제될 정도로 예술작품

으로서 그 타당성을 의심받았던 〈샘〉은 

오늘날에는 미술사를 바꾼 위대한 작품

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태어난 뒤

샹은 천성적으로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고 한다. 뒤샹의 형제 자매는 7남매였지

만, 1명은 유아 때 사망했고 나머지 6남

매 중 뒤샹을 포함한 4명이 성공적인 미

술가가 되었다.

뒤샹이 남긴 그림들을 보면, 마치 근현

대 미술사의 포트폴리오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가 15세 때 그린 풍경화는 

전형적인 인상파 그림처럼 보이며, 20대 

초반에 그린 〈체스 게임〉에서는 조르주 

루오와 같은 야수파의 면모를 연상케 한

다. 이후에 그가 그린 그림들에서는 상징

주의, 표현주의, 입체파 등 그 당시 미술

이 모색했던 여러 유형의 양식들이 보인

다. 이러한 측면에서, 뒤샹은 어느 날 문

득 구름을 헤치고 하늘에서 강림한 미술

사의 대 천재라기보다는, 현대 미술의 토

양에서 싹을 틔우고 빗줄기와 햇빛을 받

으며 자라나, 끊임 없이 새로운 예술정신

을 추구했던 개척자이다.

여러 자료에서 피상적으로 전해지는 

뒤샹의 성격은 기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뒤샹은 조용하면서 절제

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 

뒤샹이 최초로 평단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2, 1911〉

인데 이 작품은 1913년 뉴욕에서 개최된 

아모리 쇼(Armory show)에 전시되었

다. 당시 미국의 화단은 유럽과의 지리적 

격리로 인해서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것

으로 인식되던 시기, 그 해 미국에서 개

최된 아모리 쇼는 서유럽에서 일어난 새

로운 미술 사조를 미국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앵그르, 들라크루

아, 쿠르베, 모네와 같은 19세기 대가들

의 작품뿐만 아니라 마티스, 피카소, 레

제, 칸딘스키 등 현대미술의 선구자에 해

당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전시에 

참가했던 뒤샹의 이 작품은 당시 평론가

들에게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러니하게도 1919년 이후 뒤샹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뒤샹은 

회화가 아닌,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다양

한 작업방식을 통해 현대 미술의 빅뱅을 

촉진하는 산파 역할을 했다.

뒤샹이 현대미술에 전한 화두는 예술

의 의미 그 자체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었

다. 근대 자연과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영

구불변하고 독립적인 견고한 실체라는 

막연한 믿음을 20세기 초에 이르러 아인

쉬타인의 상대성이론이 해체해버렸다. 

우주의 질서는 초기조건과 인과관계의 

연쇄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낙관

적 기대, 즉 ‘뉴턴의 시계’를 양자역학의 

주사위가 깨어버린 것처럼, 뒤샹은 누구

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막연히 이어져 

내려오던 예술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기

존 패러다임을 무너뜨렸다.

앞선 언급처럼, 뒤샹의 작품 〈샘〉에는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 R.Mutt가 적혀 있

다. 뒤샹에게는 〈샘〉이라는 작품을 만든 

이는 마르셀 뒤샹이 아니라, 그 누구가 

되어도 무방했다. 위생 설비 제조업자의 

이름이든, 아니면 만화 주인공의 이름이

든 그것은 뒤샹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전

통적인 예술작품에서 작가의 서명은 여

러 측면에서 중요했다. 상업적 거래의 대

상으로서 미술품의 값어치가 작가의 명

성에 따라 매겨졌기 때문이기도 했고, 본

질적으로는 근대 이전에는 작품이 예술

가의 창조적 능력과 그 결과인 예술작품

의 객관적 실체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

다. 뒤샹은 〈샘〉의 서명으로 이러한 기존

의 타성을 해체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복

시켰다.

전통적 조형예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재현된 자연에 의미

가 부여된다. 그러나 뒤샹은 이 모든 것

을 뒤집어버렸다. “예술품이란 색을 칠

하고 구성할 수도 있지만 단지 선택만 할 

수도 있다.” 뒤샹은 기성품에 부여된 일

상적 의미를 떼어내고 해방시킨다. 의미

와 분리되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혹은 

원래의 용도와는 전혀 상관 없는 작품 제

목과 더불어 미술관 전시 공간을 차지하

며 감상자의 눈 앞에 놓여진 오브제. 이

제 작가의 생각, 의도, 개념 그 자체가 예

술이 된다. 

고정된 용도에서 해방된 오브제의 의

미적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은 이제 작가

의 손을 떠나 감상자, 미술비평가 및 그

들을 포함한 사회의 미적 창의성으로 인

도된다. 뒤샹의 작업은 푸른 도화선 속

으로 불꽃을 몰아가는 힘마냥, 현대의 여

러 미술 사조들을 고무했고, 평론의 영

역에서도 수많은 담론을 낳았다. 이후의 

개념미술과 미니멀리즘 그리고 조지 디

키(GeorgeDickie)와 같은 평론가, 아서 

단토(ArthurC.Danto)와 같은 미학자들

의 이론과 관점 역시, 뒤샹이 제시한 의

미의 공허에서 출발한 것이라 해도 지나

친 말은 아니다.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주요 흐름을 제시한 이

가 마르셀 뒤샹이다. 뒤샹은 ‘레디 메이

드’를 가지고 예술의 가치에 대한 재고

를 촉구하며 나섰다. 그의 반미학적 전략

은 일상과 예술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듦

으로써 예술 개념의 외연을 확대시켰고, 

예술에 대한 정의 가능성에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근래 학계에서는 기존의 예술

개념이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포용하

기에는 이미 한계상황이므로 ‘시각문화

(visual culture)’라는 용어로 대체하자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정도다. 그러

나 아이러니하게도 뒤샹의 〈샘〉은 그가 

내세운 전략과는 유리된 채 여전히 시각

적 아름다움과 미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구

체적인 대상물인 예술작품으로서의 지

위를 가지고 미술관에 소장되고 전시 중

이다. 

“내가 레디메이드를 발견했을 때 나

는 쓸모없는 미학자들을 낙담시키려 했

었다. 그런데 네오다다는 거기서 미적 가

치를 찾으려 하고 있다. 나는 미학자들의 

얼굴에 하나의 도전으로 변기를 던졌는

데 지금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받

아들여지고 있다.”

〈샘〉은 스티글리츠 사진으로만 전해

지고, 현재는 1964년 슈바르츠(Arturo 

Schwarz)에 의해 8개 한정판으로 주문 

제작된 것이 남아 있다.어떤 스님이 조

주 선사에게 “조사(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쭈었다. 

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이니라”라고 짧

게 대답했다. 뒤샹의 예술적 전략은 해

소(解消), 실제를 드러내기 위한 은유(隱

喩), 그리고 의도적 무의미라고 하는 선

문답의 알고리즘과 유사하다. 뒤샹이 제

시한 오브제, 〈샘〉은 어쩌면 무심히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와 같을지도 모른다. 

조주 선사의 잣나무와 마찬가지로 뒤샹

의 〈샘〉은 실체에 대한 가리킴(point at)

이며, 본질의 드러남을 추구한다.

눈 앞의 대상에 전적으로 시선을 집중

하는 일은 소란한 삶 속에서 맞이하는 단

순하고 순수한 알아차림의 순간이 된다. 

〈샘〉은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예술

의 창작과 향수에 고착된 기존의 타성을 

버리고 우리의 눈 앞에 현존하는 대상을 

조용히 관조하라 일깨우는 것 같다. 어쩌

면 뒤샹 이후 현대예술이 추구한 한가지 

방향은 일체의 관습을 배제하고 실상을 

꿰뚫어보는 시선에 대한 심원한 여정이

다. 이뭐꼬! What is This!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

들리지 않으며,

선악을 초월하여 깨어 있는 사람에게

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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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메이드로 인식의 전환 전달

실체에 대한 접근, 미술 빅뱅 촉진

〈계단을 내려가는 누드 No. 2〉 1912년〈자전거바퀴〉 1913년〈샘〉, 1917년


